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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, LED TV 매출 과대포장
불황속 출고를 판매로 둔갑 … 고부가제품 초기선점 노려

불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자제품 시장의 마케팅 활동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설익은 정

보까지 마케팅과 홍보에 총 동원되고 있다.

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기존 LCD TV보다 무려 20-30% 비싼 LED TV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는 초기

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.

최근 삼성전자는 “3월17일 처음 선 보인 LED TV(6000/7000 시리즈) 판매가 출시 2주 만에 7000대를 넘어

섰다”며 “하루 500대씩 판매된 셈”이라고 발표했지만 통계의 실제 의미는 일반적 해석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

이 제기되고 있다.

전자제품 생산기업들이 공개하는 판매실적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건수를 일일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직영대

리점․백화점․양판점 등 유통채널로부터 받은 주문을 토대로 출고된 수량을 단순 집계한 것이어서 각 유통점

들이 매장에 진열하는 물량까지 집계된다.

특히, 삼성 LED TV는 사이즈별 제품을 모두 전시하기 때문에 출시 직후 1달간의 출고량은 최소 50% 이상

을 진열용 제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.

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“고객들이 새로 나온 LED TV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, 초기 출고 통

계는 실제 판매와 차이가 있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”며 “적어도 3개월 이상 지나야 실제 구매량을 반영할

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“어차피 진열용 제품도 소비자들에게 할인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”

는 입장이다.

전자제품 생산기업들이 LED TV를 불황 타개의 돌파구로 삼아 다소 지나칠 만큼 공격적 홍보와 마케팅에

나서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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